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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일 먼저 학생들의 안전한 등반을 총괄 해주시는 이

용수(하얀산)선생님을 필두로 등반이 시작됐으며, 긴 

산행을 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많은 만큼 사)다문화

가정협회의 이사들이 이들의 사기진작의 응원과 자원

봉사자로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등반을 진행했다. 

 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학생들에게 계단

오르기와 오래걷기 등 운동을 독려해온 만큼 학생들

도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, 반드시 백록담을 보고 

내려오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. 

만만치 않은 등반, 그러나 결국 정상에 오르다

  그렇게 시작된 등반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. 등반시

작 2시간여쯤 3km쯤 오르다보니 한 학생희 호흡이 

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눈물을 머금고 등반을 멈

추고,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협회 자원봉사자에게 

인계하고 또 다시 산행이 시작됐다. 3시간 30분 가량 

오르니 드디어 진달래 대피소에 도착, 모두들 가져온 

도시락으로 허기를 채우고 또다시 등반이 시작됐다. 

  등반 4시간 30분만에 한 학생이 다리에 쥐가 나서 

백록담을 눈앞에 두고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고, 다른 

학생들은 힘든 여정을 참아가면서 자신의 한계에 도

전 백록담 정상을 밟아보는 기쁨을 만끽했다. 

  백록담에 오른 학생들은“자신들이 올라 온 길을 내

려다 보니 믿기지가 않는다 며 힘들었지만 뿌듯하고, 

앞으로 어떠한 힘든일이 닥쳐도 묵묵히 참아내며 도

전하면 반드시 성공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”

고 말했다. 

  한라산 등반 총괄을 맡았던 이용수 선생님은“처음

에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등반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

의 문을 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, 그 중 

한 학생은 전문 산악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

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”

며 “학생들이 극기훈련 전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변

화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”고 말했다. 

  한라산 정상까지 함께 동행한 김복란 사)다문화가

정협회 회장은 ”꿈을 위한 극기훈련인 한라산 등반

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의지와 이용수 선

생님의 전문적인 산행지식과 총괄, 협회 이사님들의 

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이 극

기훈련을 성공 할 수 있었던 같다“며 ”아이들의 꿈

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, 특히 

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낸 것을 진심

으로 축하한다“고 말했다. 또한 정상까지 도달하지 

못한 청소년들은 다시 한번 도전 의사에 무한한 가능

성을 엿볼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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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한라산 등반 전 성판악 입구에서 정상 등정을 위한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. ▲ 백록담 정상을 정복한 학생들이 백록담 표지석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 


